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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대째 같은 번호

로또 1등 당첨된 아들

700마일 맨발 행군한 아빠

영국에 사는 크리스 브래니건(40) 씨는 직업군인(육군 소

령)이다. 그는 지난 7월 6일부터 8월 13일까지 38일 동안 맨

발로 영국 땅끝 지역인 란즈엔드에서 영국 북부의 에든버

러까지 약 700마일을 걸었다. 그가 고행을 자처한 것은 희

귀병을 앓고 있는 딸 하스티(8)를 위해서였다.

하스티는 2018년 코넬리아디란지증후군(CdLS) 진단을 

받았다. CdLS은 아직 치료법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희

귀병으로, 사람에 따라 증상이 다르지만 성장 지연, 골격과 

행동 장애, 극심한 불안증상 등이 나타난다. 

브래니건은“우리가 딸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

듣고 망연자실했다.”고 말했다. 

브래니건 씨는 이 병의 연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선단

체를 만들고, 이 단체의 기초 연구비 마련을 위한 맨발 국토

종단 행군에 나섰다. 등에는 숙소 비용을 아끼기 위해 1인

용 텐트를 포함한 25㎏의 배낭을 짊어졌다.

우선 기초 연구비로만 40만 파운드(약 525,000달러)가 필

요했다. 그는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‘맨발 행군’계획을 밝

히면서“아픈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!”

고 호소했으며 출발 전“나는 아빠다. 딸과 희귀병을 앓고 

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도전

한다.”고 말했다.

행군 도중 그의 

발은 갈라지고 찢

어져 감염되기도 

했지만 그는 목발

을 짚고 걸으면서

도 포기하지 않았

다. 그는 통증이 

심할 땐 마치 유리 

위를 걷는 것 같았

다”고 회상했다. 

그의 동료들과 

일반 시민들도 일

정 구간에서 그의 

행군에 동참했다. 

그리고 마침내 목

적지에 도착했다. 

그는 이 도전으로 목표액인 40만 파운드를 초과한 52만 

파운드를 모금했다.

그는“딸과 희귀병을 앓고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희망을 

주기 위한 도전이기에 해낼 수 있었고 그만한 가치가 있었

다.”며“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

않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세상에 이런 일이

2대에 걸쳐 무려 50년 동안 같은 번호로 구입

한 복권이 마침내 1등에 당첨됐다. 

호주 퀸즈랜드 주 브리즈번에 사는 이름이 공

개되지 않은 이 남성은 아버지 대로부터 시작

해 지난 50년 동안 같은 번호로‘골드 로또’복

권을 구입했다. 이 남성의 아버지는 가족의 생

일과 몇가지 번호를 이용해 6자리 번호를 조합

했다.

이 남성은“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만든 번호

로 지난 50년 동안 복권을 구입했다.”고 말했

다. 그리고 50년 만에 지난 17일 드디어 1등에 

당첨 되는 행운을 얻었다.

더군다나 이 남성은 이 번호로 복권을 습관

적으로 구입하다 보니 복권 확인도 하지 않아

서 처음에는 1등에 당첨되었는지 조차 알지 못

했다. 해당 복권 1등 상금은 100만 호주달러(약 

72만 달러)였다. 이 남성은“우승 상금으로 일

단 주택 융자금을 갚을 것이며 여행을 다닐 수 

있는 캐러반을 사고 일부는 저축을 할 예정”이

라고 밝혔다.

한편 혹시 50년 동안 구입한 복권 구입 비용

이 1등 상금을 넘지는 않을까 궁금해하는 사람

들도 있다. 골드 로또의 기본 구입 비용은 12게

임에 7달러 30센트(약 6달러)로 매주 월요일과 

수요일에 진행된다. 이 남성이 이번에 당첨된 월

요일차 복권만을 50년 동안 구입했고, 돈의 가

치를 과거와 현재가 같다고 가정한다면 이 남

성과 그의 아버지가 복권을 구입하기 위해 약 

19,500호주달러(약 14,000달러) 정도를 지불한 

것으로 추정된다.

▲ 상처로 얼룩진 브래니건 씨의 발.

▲ 호주의 골드 로또. 사진=thelott.com

<사진=인스타그램 캡처>

행군에 동참한 일반 시민들

목적지에 도착한 후 마중 나온 딸을 안기 위해 무릎을 꿇은 브래니건 씨

아빠와 딸의 감동적인 포옹 모습.


